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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남지방본부 인천지부 �2021년 산업평화대상 수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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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������제20대 대통령선거 관련 한국노총 대선방침 결정을 위한 임시대의원대회가 2022년 둘째 주인 2월 7일에서 11일 사이에 열릴 예정이다. ��한국노총은 지난 20일 제90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제20대 대선 방침 결정을 위한 임시 대 의원대회 개최시기를 확정했다��한국노총은 2021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올 하반기 에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제20대 대선방침을 의결할 계획이었다. ��그러나 5인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과 노조전임자 타임오프관련 경사노위 논의 등 주요 노동현안에 대한 각 정당의 입법 성과를 평가하기에 올해 연말은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집행부는 판단했다.��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“각 당의 대선 노동 정책도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지지 후보를 선택할 경우 조직 내부의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”며, “각당 대선 후보들의 노동 정책이 구 체화되고, 임시국회에서 한국노총 요구 법안에 대한 입법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는 2월 초가 가장 적절해 보인다”고 2월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.


 


한국노총이 연내 입법을 요구중인 법안은 ▲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▲공무원․교원노조 타임오프 및 정치기본권 보장 ▲공공기관 노동 이사제 도입 ▲근로자대표제 ▲사업이전시 고용 승계 보장 ▲5월 1일 노동절 명칭 변경 등이다.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KT노동조합 강남지방본부 인천지부가 노사화합과 산업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인천광역시가 수여하는 2021년도 산업평화 대상을 받았다. ��단체분야는 KT노동조합 강남지방본부인천지부, 한국남동발전 노동조합 영흥지부에서 `노동조합 부문’을 수상했으며, 의료법인 안은의료재단 부평 세림병원, ㈜삼천리 인천지역본부가 기업체 부문 을 수상했다.








 한국노총 제90차 중앙집행위원회 �내년 2월 초 임시대의원대회 열어 대선방침 결정키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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